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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31편은 에리카 마리아 수녀의 삶의 선율이 될 법한 구절이었다. 세 절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150편 시편 중 가장 짧다. 그와 비슷하게 에리카 마리아 수녀는 자기 자신이나 빈번히 좌절된 
자신의 삶의 도정, 혹은 대단한 재능을 유별나게 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시편은 조용히 
하느님 안에서 쉬며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과 연결된 영혼을 그리고 있다. 이는 에리카 마리아 
수녀가 잘 보호받던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가졌던 체험과 일치한다. 이 체험은 수녀와 하느님과의 
관계와, 수녀, 동료, 학생등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긍정적이고 친절했던 자세를 특징지어 
주었다.  

아버지가 독일과 히틀러 점령지에 속한 철도망 확장의 계획 수립팀에서 일했기에 가족들은 자주 
이사를 다녔다. 에리카는 슈테틴에서 태어나 베를린, 포메라니아, 멕클렌부르그, 저 색소니 
지방에서 학교에 다녔다. 언니 오빠들은 2차 세계 대전의 시련을 직접적으로 겪어야 했지만 
에리카는 도주, 굶주림, 폭격의 밤, 히틀러 독재의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날개 아래에서" 
비교적 잘 보호받았기에 히틀러 시대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았다. 어머니는 교양있는 언어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에리카 수녀는 암기하고 있는 자신의 풍성한 시와 격언의 
보고로 우리를 기쁘게 해 주곤 했다. 아버지로부터는 좋은 유머감각, 예술, 놀이에 대한 경향성을 
배웠던듯 하다. 가족들은 서로를 기쁘게 하며 격려하는 관습에 대한 기나긴 목록을 실행했다. 
함께하는 등산과 여행은 에리카 안에 있는, 자연과 그 여정 중에 접하는 작은 아름다움에 대한 큰 
사랑을 일깨워 주었다. 

소련 군대로부터 도주했던 엄청난 어려움 이후, 마츠가 가족들은 부퍼탈-엘버펠드에서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에리카는 유치원 교사와 방과후 개인교사로서의 교육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으며 그렇게 해서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되었다. 입회 후에는 고등 학교 학위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뮨스터 대학교에서 영어, 독어, 생물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는 24년간 
라인바흐의 성 요셉 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여러 해 동안 교감직에 머물기도 했다. 동료 
수녀들과 동료들은 시편에 “오만하지도 눈이 높지도 않은” 이라 적혀있듯이 수녀의 전문성, 투신, 
신뢰성, 동료와 학생들의 개인적 일들에 대한 친절한 개방성에 대해 감사히 여겼다.  

1998년의 은퇴이후에는 쾰른의 립프라우엔슐레 공동체로 이전해 왔다. 많은 작은 소임들 외에도 
수녀는 넓은 학교 도서관의 행정을 돌보며 재분류작업을 했고, 독어와 영어에 대한 뛰어난 
실력때문에 그 당시 총장 수녀가 우리 회헌의 독어본을 개정하도록 에리카 수녀를 부르기도 했다. 
그 일로 수녀의 깊은 영성이 다시 한 번 명확해 졌다.  

2015년, 에리카 마리아 수녀는 자신의 통상적인 조용함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태도 안에서 
뮬하우젠에 위치한 수녀들의 양로원인 하우스 살루스로 옮겨오기로 결심했다. 수녀는 이곳에서도 
2021년 1월 31일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고향으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고대하며” 매일의 삶과 
자연의 작은 것들을 즐기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다.” 


